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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whether working mothers’ job sat-

isfaction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parenting

stress and second childbearing intention.

Methods: The subjects were 202 working mothers in Seoul and Gyeonggi prov-

ince, all of who had a single child under 36 months old. Working mothers’ pa-

renting stress, job satisfaction and second childbearing intention were assessed

with questionnaires completed by the mother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

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Duncan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moderator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irst,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revealed in the mothers’second child-

bearing intention depending on the type of their child’s main caregiver. The sec-

ond childbearing intention of the mothers who relied on babysitters to care for

their children was lower than that of the mothers whose mothers, mother-in-laws

or child care teachers cared for their children. Secondly, working mothers' pa-

renting stress and job satisfaction significantly affected their second childbearing

intention. Thirdly, the mothers’ job satisfaction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

tween their parenting stress and second childbearing intention.

Conclusion/Implications: It is necessary to provide working mothers with social

support for enhancing their job satisfaction and alleviating their job stress, in or-

der to increase their second childbearing intention.

key words working mothers, second childbearing intention, parenting stress, job

satisfaction

Ⅰ. 서 론

저출산 문제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가임여성(15-49세) 한 명이 평생 낳

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인 경우 ‘초저출산'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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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1년 1.3명으로 떨어졌고 그 이후 지금까지 1.3명 이하인 초저

출산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합

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통계청, 2017).

만혼(晩婚) 및 비혼(非婚) 현상, 양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부담, 고용 및 주거 문제 등 저출산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또한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이러한 결혼

적령기 세대의 가치관 변화도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장연주, 2010. 10. 16).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로 이어

져 노동력이 고령화되며 노동생산성은 낮아져서 결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국가 경쟁력이 저

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 관련 비용에 대한

지원(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과

모자보건지원(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영유아 보육지원(가정양육수당,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아이돌봄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의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둘째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것이 출산율의 실질적인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고한 연구(김

승권, 김민자, 2003)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둘째아이 출산의도와 관련된 연구가 필

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출산계획에 있어서 부모가 고려하는 요인이 다

르기 때문에 출산율 연구에 있어서 후속 출산의도(둘째아이 출산의도)와 관련해서는 다른 접근

이 필요하다. 이미 자녀 한 명이 있을 경우 둘째 아이 출산에 대한 계획은 가족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강유진, 2007). 따라서, 기혼여성의 후속 출산의도

와 관련된 변인을 파악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후속 출산의도가 높을 경우 후속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후속 출산

의도와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제도적 특성과 정책 등과 같은 외부

요인이 후속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후속 출산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후속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

적 요인으로는 첫 자녀의 성별, 부모의 연령, 어머니의 학력, 어머니의 취업여부, 가구 소득, 개

인의 가치관, 양육비와 보육․교육비 지출정도 등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연령과

(배광일, 김경신, 2011; 정혜은, 진미정, 2008; 차승은, 2008) 학력(박희수, 2008)이 높을수록 후속

출산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소득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

켜주기 때문에월소득이 높을수록후속 출산의도가 높은것으로드러났으며(김일옥, 왕희정, 정구철,

최소영, 2011), 취업모는 일과 자녀양육 양립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취업은

후속 출산의도와 부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어 왔다(고광만, 김소아, 2014). 하지만, 기혼여성

의 교육수준, 취업여부, 가구소득이 후속 출산의도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 이처럼

기혼여성의 배경변인과 후속 출산의도 간에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

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후속 출산의도의 차이를 다시 분석해 볼 필요

가 있다.

특히, 여성의 고등교육기회의 확대에 따른 여성인력의 활용가치가 높아지면서, 국내 맞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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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수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일·가정양립 지표에 따르면, 2015년 10월 기준으로 6세 이하 자

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38.1%를 차지하고, 자녀가 7-12세인 경우 맞벌이 가

구의 비율은 51.6%이다(통계청, 2016). 출산의도와 관련된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서, 어머니의 출산의도에 취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

부분의 취업모들은 일과 가족 양립을 위해서 둘 이상의 자녀보다는 하나만 키우는 것을 선택하

기가 쉽다(Brodmann, Esping-Andersen, & Gűell, 2007).

선행연구에 따르면, 후속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 남편의 가사노동분

담에 대한 만족도와 남편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기혼 직장여성의 출산의도가 높아

진다(장한나, 이명석, 2013). 즉, 남편의 지원이 기혼 직장여성의 일․가족양립에 따른 심리적 스

트레스 수준을 낮춰주며 이는 출산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자녀가 주는 심리적 혜택이 어머니에게 출산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령, 어머니가 자녀에게 부여하는 심리적 가치(예, 노년기에 자녀가 제공하는 정서적 지

원)는 후속 출산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rk & Cho, 2011). 이러한 연구결과

를 토대로, 기혼 직장여성의 후속 출산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심리적인 요인

이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환경적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출산을 사회에 대한 의무로 간주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Frejka,

Hoem, Toulemon, & Sobotka, 2008), 출산에 대한 개인의 의사결정과정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첫 아이를 가진 기혼여성이 둘째아이의 출산을 기피하도록

하는 심리적 요인 중 하나이다.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이며, 일시적 또는 순간적으로 느끼는 근심이나 부담감과는 달리 지속적이며 일상적인

특징이 있다(안지영, 박성연, 2002).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

상적 스트레스, 디스트레스,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및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김기현, 강희경,

1997)을 의미한다. 양육스트레스와 출산의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혼 여성들은

양육스트레스와 부담감을 경험하거나,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 때문에 둘째 아이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기도 한다(강은미, 김순규, 2011; 송영주, 이주옥, 김춘경, 2011; 임효진, 박휴용,

장경은, 이지은, 2015; Hwang & Jung, 2016). Guedes, Pereira, Pires, Carvalho 그리고 Canavarro(2015)

는 자녀출산에 대한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감감과 결혼생

활에 따른 스트레스 등을 지적하였으나, 양육스트레스와 둘째아이 출산의도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것을 아니었으며 취업유무에 관계없이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여성의 취업은

직무와 양육이라는 이중 부담을 초래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취업모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후속 출산의도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그러나 Hwang과 Jung(2016)이 밝혔듯이,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둘째아

이 출산의도의 관계에 대한 국외 및 국내 연구에서 실증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취업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의 결과는 다소 비일관

적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백영숙, 2007; Forgays,

Ottaway, Guarino, & D'Alessio, 2001) 보고하였으나, 오히려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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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거나(채선미, 강희선, 이한주, 신현숙, 1999), 취업여부와 양육스트레스는 관련이 없다고

(전춘애, 박성연, 1996) 밝힌 연구도 있었다. 이처럼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일관성이 없고, 양육스

트레스를 다룬 기존 연구는 유아기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서,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후속 출산의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후속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는 변인들 중

에서 직업만족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직업만족도란 직장생활과 직업에 대한 만족도, 업무

에 대한 흥미, 보수 및 자아개발 등 전체적인 직업관련 여건에 대한 직장인의 주관적인 만족도

를 뜻한다. 전이이론(spillover theory)에 따르면, 개인이 한 영역에서 경험 그러한 느낌, 태도, 행

동이 다른 영역으로 이동한다(Edwards & Rothbard, 2000). 즉,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가정에

서의 역할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업에 대한 만족감은 긍정적 전이를 통해 가정영

역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도 있다. 직장생활과 가족생활 간의 상호영향을 설명하

는 전이이론(spillover theory)에 의하면, 취업모의 직업만족도가 높은 경우 양육스트레스 및 일상

적인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며 이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생활 전반에걸쳐서 만족도가 향상(김우영,

김응규, 2001)되며 양육방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즉,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동일한 경

우라도 직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따라서 둘째아이 출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

라고 예측할 수 있다. 물론, 반대로 가정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이 직장 및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직업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취업모의

근무여건은 유아의 연령 및 아버지의 학력 등과 함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보

고되고 있다(문혁준, 2004). 또한 직장과 관련된 정신적, 물리적 환경은 결국 취업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 수준과 무관하지 않고,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범준, 2004; 김기원, 2009; 김기현, 2000; 문혁준, 2004; 양숙경, 문혁준,

2010; 이진희, 2010; 정은영, 강민주, 2015). 한편, 직업만족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차이가 없

다(김혜진, 2004; 오은경, 2001)는 상반된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Crouter와 McHale(1993)

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장 내 업무 수행 성취도가 높아지고, 가정에

서도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도도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처럼 직

업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몇몇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으나 양육스트

레스가 직업만족도나 직업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그러나 한 영

역에서의 물리적 또는 정신적 몰입이 클수록 그 영역에 할애하게 되는 노력, 시간, 에너지가 증

가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다른 영역에서의 역할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안은정, 2013). 국

외연구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불쾌한 기분이 직장에서 가정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으로 전이되지만 긍정적인 기분에 있어서 전이는 나타나지 않았다(Williams & Alliger, 1994;

윤지수, 장재윤, 2011에서 재인용). 따라서 일과 가족 간의 양방향 영향 관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업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연구결과를 해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직업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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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지 않지만, 직업만족도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취업모의 직업만족도가 높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동일

한 상황에서도 둘째아이 출산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후속 출산의도 또한 높을 것이

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와 직장인이라는 이중역할을 동시에 수

행해야하는 취업모에게 있어서 직업만족도는 그들이 경험하는 긴장감과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완충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첫째 아이의 연령이 낮을수록 출산의도가 증가하며(마미정, 2008; 정혜옥, 2006), 일반적

으로 첫째 아이가 영아기인 시점에서 둘째아이 출산여부에 대해 결정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이성림,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36개월 미만의 첫 아이를 가진 취업모의 후속 출산의도가 그들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양육스트레스와 후속 출산의도 간의 관계에 대

한 직업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후속 출산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직업만족도의 역할 및 중요성을

규명하고, 취업모의 후속 출산의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근거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후속 출산의도의 차이

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직업만족도가 후속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취업모의 직업만족도는 양육스트레스와 후속 출산의도 간

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양육스트레스 후속출산의도

직업만족도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첫 자녀를 두고 아직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거나 낳지 않은

취업모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통제하고자 본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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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배우자와 동거 중이며 모두 맞벌이 가구에 속하는 경우만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대

상을 설정한 이유는 첫 아이가 어릴수록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더 높을 것

이라는 점과 일과 가정을 동시에 영위해야하는 취업모의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후속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취업모의 경우와는 다를 것이라는 전제 때문이었다. 또한, 둘째아이 출산에

대한 결정이 주로 첫째 아이가 영아기인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36

개월 미만의 첫째 아이를 둔 취업모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인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202)

구분 빈도 (%)

성별

남아 112(55.4)

여아 90(44.6)

어머니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 18( 8.9)

2-3년제 대학 졸 54(26.7)

4년제 대학교 졸 102(50.5)

대학원 이상 28(13.9)

월 평균 가구소득(만원)

400미만 48(23.8)

400이상- 500미만 55(27.2)

500이상- 600미만 45(22.3)

600이상- 700미만 26(12.9)

700이상 28(13.9)

주 양육자

친정어머니 67(33.2)

시어머니 27(13.4)

육아도우미 14( 6.9)

어린이집 교사 94(46.6)

<표 2>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202)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첫 아이의 개월 수 19.71 9.58 3 35

어머니 연령 31.87 3.69 23 48

아버지 연령 34.15 3.80 24 52

어머니 월급(만원) 221.03 85.82 40 500

월 평균 양육비(만원) 109.08 47.74 40 250

남편의 양육참여 시간 2.34 1.39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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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1)양육스트레스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SI-SF)의 Parental Distress요인과 Crnic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PDH), Mann과

Thomberg(1987)의 Maternal Guilt Scale(MGS)를 기초로 실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일상적 스트레

스(12문항),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12문항),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8문항)을

포함하는 세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2문항이다. 일상적 스트레스는 개인이 주어진

환경 내에서 경험하는 일상적인 따분함, 신경질, 성급함, 당황 및 좌절감 등을 의미하며 “아이 때문

에 항상 마음에 여유가 없다.”, “아이를 돌보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는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느끼는 유능

감 부족과 우울감 및 제한된 역할과 관계된 스트레스 등을 의미하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

감은 자녀와 일상적으로 격리된 채 타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의미하며,

“다른 사람이 아이를 돌보는 동안 다칠까봐 걱정된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아이를 거칠게 대하

지 않을까 걱정된다.” 등의 문항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1점, 항상

그렇다 = 5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의 점수를 합한 총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는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88,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88,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84, 양육스트레스 전체는 .93로 나타났다.

2)직업만족도

취업모의 직업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제영(1988)의 직장생활 만족도와 Kalleberg(1977)의

연구에서 사용한 직업만족도 도구를 황현주(1993)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결과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하고 이선희(2007)의 연구에서 쓰인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직업만족도는 직무

내용요인(3문항), 작업환경요인(5문항), 개인적인 특성요인(5문항), 조직전체요인(4문항)을 포함

한 총 1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무내용요인은 직무에 대한 적성 및 흥미, 자유로운 의사발언

을 의미하며, “직장에서 업무가 흥미롭다.”, “업무를 수행할 때 나의 의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

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업환경요인은 직장에서 느끼는 사회적 인정, 동료들과의

협조 정도 등을 의미하며, “나의 직장은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 “직장 동료들이 우호적이고

협조적이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개인적인 특성요인은 승진 기회와 상사와의 조화 등 직장생

활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의미하며, “승진 기회가 좋다.”, “직장 상사가 존경스럽고 호감이 간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전체요인은 자신이 바라는 직장의 모습과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현재 직장은 내가 애초에 바라던 직장의 모습에 가깝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1점, 매우 그렇다 = 5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

위요인의 점수를 합한 총점수가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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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는 직무내용요인 .87, 작업환경요인 .76, 개인적인 특성요인 .76, 조직전체요인 .74, 직업만족도

전체는 .91로 나타났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사회과학에서의 신뢰도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Nunnally와 Bernstein(1994)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3)후속 출산의도

취업모의 후속 출산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정원(2007)이 사용한 후속 출산의도 설문 문항을 사

용하였다. 후속 출산의도는 ‘후속 출산 계획 자녀수’, ‘후속 출산 계획 확실성’, ‘후속 출산 계획시

기’를 측정하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살펴보면, ‘후속출산 계획 자녀수’와 관

련하여 ‘현재 자녀 외에 앞으로 출산을 계획하고 있으신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라는 문항을 사용

하였다. 자녀수는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으로 응답할 수 있으며 자녀계획이 없는 경우

에는 1로 코딩하고 4명 이상은 5로 코딩하였다. ‘출산의도의 확실성 정도’는 ‘출산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서부터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막연하게 낳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낳을 생각이다.’, ‘언제 낳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이다.’ 순으로 1점

에서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한다. ‘후속 출산 계획시기’와 관련하여 ‘자녀를 낳는다면 언제쯤 낳을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계획시기가 늦어질수록 낮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코딩하여 1

년 이내에 출산계획이 있는 경우는 5점, 1년-2년 이내는 4점, 3년 이내는 3점, 3년 이후는 2점, 미정

(또는 잘 모르겠음)은 1점으로 역코딩 하였다. 세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후속 출산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는 .86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2016년 4월 8일부터 4월 29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서울시 보육포

털의 어린이집 명단에 포함된 어린이집에 연구 참가를 요청하였다. 자료 조사를 허용한 어린이

집은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장과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응답방식을 설명

하고, 만 0세, 1세, 2세반의 취업모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 회수는 직접방문 혹은 우편

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250부이었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220부이었다(회수

율: 88%). 총220부 중에 응답이 불성실하고 누락된 문항이 있는 설문지 18부를 제외하고 총 202

부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

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도

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 경

향을 알아보고자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후속 출산

의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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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후속 출산의도의 차이 (N=202)

구분 n M(SD) F/t

성별

남아 112 6.20(3.36) -1.04

여아 90 6.70(3.74)

어머니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 18 5.89(3.04) .50

2-3년제 대학 졸 54 6.69(3.68)

4년제 대학교 졸 102 6.52(3.60)

대학원 이상 28 5.90(3.53)

월 평균 소득(만원)

400미만 48 5.98(3.29) 1.35

400이상-500미만 55 6.00(3.50)

500이상-600미만 45 6.36(3.78)

600이상-700미만 26 7.24(3.39)

700이상 28 7.38(3.68)

주 양육자

친정어머니 67 6.86(3.41)
b

1.99*

시어머니 27 6.52(3.86)
b

육아도우미 14 4.50(2.53)
a

어린이집 교사 94 6.38(3.61)
b

*p < .05.

주. 문자 a, b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임.

나타났을 경우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예비분석으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직업만족도

가 후속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취업모

업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와 후속 출산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호작용

항을 구성한 후,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후속 출산의도의 차이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후속 출산의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출산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부모의 배경변인에 따른 취업모의 후속 출산의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결과는 <표 3>과

같고, 취업모의 후속 출산의도는 취업모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이를 주로 돌보는 주 양육

자가 누구인지(F = 1.99, p < .05)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에 따르면 취업모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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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양육스트레스, 직업만족도, 후속 출산의도 간의 상관관계 (N=202)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자녀 월령 1.00

2.어머니의 연령 .27***1.00

3.아버지의 연령 .29*** .66*** 1.00

4.월평균 자녀양육비(만원) -.30*** .10 -.05 1.00

5.주 평균 근로시간(시간) -.05 .01 .05 .14* 1.00

6.어머니의 월 평균 수입 -.03 .21** .12 .21** .41** 1.00

7.남편의 양육참여시간 -.13* -.10 -.08 -.00 -.05 .05 1.00

8.양육스트레스 -.05 -.03 -.07 -.04 .04 -.14* -.24*** 1.00

9.전체 직업만족도 -.08 -.03 -.02 -.05 .01 .25*** .07 -.18* 1.00

10.후속 출산의도 .01 -.25*** -.20** -.21** -.17* .05 .15* -.23** .26*** 1.00

*p < .05, **p < .01, ***p < .001.

을 하는 동안 주로 아이를 돌봐주는 주 양육자가 친정어머니(M = 6.86, SD = 3.41)와 시어머니(M

= 6.52, SD = 3.86), 어린이집 교사(M = 6.38, SD = 3.61)일 경우보다 육아도우미(M = 4.50, SD =

2.53)일 때 후속 출산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첫째 아이의 성별, 어머니의 최종학

력 및 월 평균 소득에 따라서 후속 출산의도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직업만족도가 후속 출산의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및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후속 출산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직업만족

도의 조절효과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직업만족도가 후속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양육스트레스와 후속 출산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직업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전에 취업

모의 양육스트레스, 직업만족도와 후속 출산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Pearson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먼저, 각 변인들과 취업모의 후속 출산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취업모의 후속 출산의

도는 어머니의 연령(r = -.25, p < .001), 아버지의 연령(r = -.20, p < .01), 월 평균 자녀 양육비(r =

-.21, p < .01), 어머니의 주 평균 근로시간(r = -.17, p < .05), 양육스트레스(r = -.23, p < .01)와 유의

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부모의 연령이 높고, 월 평균 자녀 양육비가 많으며, 주 평균

근로시간이 길고,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후속 출산의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취업모가 인식하는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시간(r = .15, p < .05)과 직업만족도(r = .26, p < .001)는

후속 출산의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취업모가 인식하는 남편의 양육참여 시간과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후속 출산의도가 높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앞선 t검정과 상관관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취업모의 배경변인(어머니 연령, 아버지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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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양육비, 주 평균 근로시간, 남편의 양육참여 시간, 주 양육자), 양육스트레스, 직업만족도

가 후속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후속 출산의도의 관계

에서 직업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에 앞서 독

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한 결과,

모든 독립변인에 대해 공차한계는 .10이상, VIF 계수의 범위는 1.28에서 2.96 사이로 10을 넘지

않으며, Durbin-Watson 지수는 1.92로 나타남으로써 회귀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단계에서는 취업모의 후속 출산의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의 연령, 월 평균 양육비, 남

편의 양육참여 시간, 주 양육자를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통제변수에 관해서는, 선행연구에

서 어머니의 출산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변수들 중에서 앞선 t-검증, 일원분산분석,

상관분석 등에서 어머니의 후속 출산의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변수들을 제외한 변수들만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모형 1에 투입된 주 양육자는 명목척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더미변수

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부모의 연령, 월 평균 양육비와 남편의 양육 참여시간은 개방형 질문

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원 점수 그대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2단계에서는 취업모의 양육스트

레스와 직업만족도를 투입하여 취업모의 후속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3단계

에서 양육스트레스와 직업만족도의 상호작용 항을 각각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직업만족도의 조

절효과를 알아보았다. 조절효과 검증 시 독립변수의 곱으로 만들어진 상호작용 때문에 발생하는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독립변인 값에서 평균중심화를 이용해 상호

작용 값을 구한 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5>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직업만족도가 후속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후속 출산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직업만족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

저 통제변인을 투입한 모형 1에서 통제변수는 어머니의 연령(β= -.14, p < .05)과 월 평균 양육비

(β= -.13, p < .05)가 후속 출산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모의 후속

출산의도에 대해 8%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 = 2.52, p < .05). 반면, 아버지의 연령,

남편의 양육참여 시간, 주 양육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단계에서 양육스트레스와 직

업만족도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결과, 설명력이 10% 증가하여 전체 18%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F = 4.54, p < .001).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β= -.17, p < .05)와 직업만족도(β= .18, p < .05)는 후

속 출산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가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하고,

직장 내에서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적성 및 흥미, 승진의 기회, 상사와의 조화, 상사의 합리적인

지시 수준, 현 직장에 대한 만족감 등을 취업모가 낮게 인식할수록 후속 출산에 대한 의도가 낮

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단계에서 양육스트레스와 직업만족도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

였고, 그 결과 양육스트레스와 직업만족도의 상호작용 항은 후속 출산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β= .15, p < .05). 직업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1표준편차를 기준

으로 직업만족도를 높게 인식하는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 2]에

서 제시하였다. [그림 2]를 살펴보면 직업만족도를 높게 인식하는 취업모는 양육스트레스가 증

가하여도 후속 출산의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 직업만족도를 낮게 인식하는 취업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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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후속 출산의도의 관계에서 직업만족도의 조절효과 (N=202)

구분
step 1 step 2 step 3

B β B β B β

통제변수

어머니 연령 -.14 -.15* -.13 -.14 -.11 -.12

아버지 연령 -.10 -.09 -.10 -.08 -.11 -.10

양육비 -.10 -.13* -.01 -.12 -.01 -.11

남편의 양육참여 시간 -.06 -.02 -.14 -.06 -.09 -.03

주 양육자1 (친정어머니=1) 1.27 .17 .95 .13 1.01 .14

주 양육자2 (시어머니=1) .80 .08 .66 .06 .72 .07

주 양육자3 (어린이집 교사=1) .02 .00 -.23 -.03 -.07 -.01

독립변인

양육 스트레스 -.04 -.17* -.04 -.17*

조절변인

직업만족도 .09 .18* .09 .18*

상호작용항

양육스트레스×직업만족도 .00 .15*

R2(수정된 R2) .08(.05) .18(.14) .20(.16)

△R2 .10 .02

F 2.52* 4.54*** 4.70***

*p < .05, **p < .01, ***p < .001.

주. 주 양육자는 육아도우미를 기준으로 dummy 처리함.

후속

출산의도

20

15

10

5

0

높은 직업만족도

낮은 직업만족도

낮은 양육스트레스 높은 양육스트레스

[그림 2] 취업모의양육스트레스와후속출산의도의관계에서직업만족도의조절효과

는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후속 출산의도 수준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

업모가 인식하고 있는 직업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가 후속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한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에서 학력과 소득을 통제변수로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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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분산분석의 결과에서 학력과 소득에 따라 취업모의 후속출산의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표본이 비교적 고학력, 고소득에 속하여 학력과 소득의 변량이 작

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력과 소득을 통제변수로 분석에 투입한다고 해도 모델 설명력에 변

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학력과 소득을 통제변수로 분석에 투입한 이우에도 모델 설명

력과 다른 변수의 영향력에 변화가 없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36개월 미만의 첫 아이를 둔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후속 출산의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후속 출산의도 간의 관계를 직업만족도가 조절하는

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결과의 논의 및 결론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후속 출산의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 본 결과,

취업모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이를 돌보는 주 양육자에 따라 후속 출산의도에 차이가 있

었다. 주 양육자가 육아도우미인 경우보다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또는 어린이집 교사인 경우 취

업모의 후속 출산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가 주변으로부터 사회적 지원

을 많이 받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후속출산의도가 높고(이형민, 2012), 조부모나 친지의 대리양육

이 후속 출산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자희, 2006; 마미정, 2008; 임현주, 이대균, 최항준,

2011)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는 가까운 친인척 보

육을 선호하며, 아이를 돌보는 주 양육자가 타인일 경우에 어머니가 갖는 불안감이나 죄책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모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주 양

육자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둘째아이의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육아도우미에 의한 가정 내 양육의 경우 무상보육으로 지원되는 어린이집 보육이나 친인척

보육보다 양육비 부담이 상당히 크다. 현재 정부지원에 의한 아이돌봄서비스에서 36개월 이하

영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200시간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하고 있

다. 그러나 취업모들의 출퇴근 시간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실제 취업모들이 필요한 아이돌봄서

비스 이용시간은 200시간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기준요금보다 더 높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

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접근가능성 및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

고가 필요하다.

특히 김리진과 윤종희(2000)는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경우 자녀가 가까운 곳에

서 보육되고 있기 때문에 취업모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보육시설의 계획이 취업모의 직장

여건에 맞춰지기 때문에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낮다고 보고하

였다. 그러나 직장보육시설이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 537만여

곳에 근무하는 1,300만 명의 직장인들은 직장어린이집이라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설치가 아니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0.0017%에 불과하다(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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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23). 그러므로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동시에 지방자체단

체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여러 중소기업들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처럼 취업모의 후속 출산의도는 주양육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나, 첫 아이의

성별, 어머니의 최종학력,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후속 출산의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첫 아이의 성별(김자희, 2006; 이정원, 2007), 어머니의 교육수준(김정, 2011; 전은화,

2014)과 월 평균 가구소득(김정, 2011; 민세진, 2013; 이정원, 2007; 전은화, 2014; 정은희, 최유석,

2013)에 따른 후속 출산의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결혼

을 연기하거나, 초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한 자녀에 만족하거나 자녀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와

경제적 풍요를 제공하기 위해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한다는 주장을(배정연, 홍석자, 2010) 뒷받

침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하고 양육스트레스와 직업만족도가 후속 출산의도

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통제변수로 투입했던 어머니의 연령과 월 평균 자녀양육비가

취업모의 후속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과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어머

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후속 출산의도가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의 연령이

후속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배광일, 김경신, 2011; 정혜은, 진미정, 2008; 차승은,

2008)를 지지한다. 또한, 월 평균 자녀 양육비용이 많이 들수록 후속 출산의도는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도한 자녀 양육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을 출산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한 연구결과들(송승영, 2007; 신윤정, 2008; 오유진, 박성준, 2009)과 일치한다. 자

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감이 후속 출산의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둘째아이 출산에 대한 결

정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과 관련된 문제에서 벗어나, 현재 국내 사회경제적 상황과 연결된 문제

라는 것을 보여준다.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이 어렵고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연령이 높아지고, 더

욱이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결혼 연령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 고용불안정과 노동

시장 및 치솟는 집값으로 인한 부동산 문제 등 사회구조적 문제와 함께 과도한 양육비 및 교육

비 지출문제는 후속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단순히 보육료 절감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저출산을 조장하는 사회구조적인 문

제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직업만족도는 후속 출산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양육스트레스가 후속 출산의도를 설명한다는 결과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경험하

게 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후속 출산의도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강은미, 김순규,

2011; 김종훈, 양소영, 성지현, 2013; 송영주 등, 2011; 임현주 등, 2011; 임효진 등, 2015; Hwang

& Jung, 2016)를 지지한다. 즉 취업모에게 있어서 자녀 양육은 취업 지속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요소인 동시에 스트레스 요인이며, 취업모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는 개인의 삶의 질 뿐만 아

니라 저출산 현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직장의 근무여건이 융통적일 때, 즉 개인적인 시간을 낼 수 있거나 근무시간과 근무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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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정이 가능하다면 취업모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김리진, 윤종희,

2000)를 볼 때, 융통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취업모의 일-가족 양립에 따른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원제도가 확대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취업모가 근로단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양육스트레스이며(김리진, 윤종희, 2000), 근로중단은 향후 지속적인 경력단절로 연결될 확률이

높고 남성과 달리 여성은 재취업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경력단절과 후속

출산에 대한 기피를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 및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취업모

가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이들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취업모의 직업만족도가 후속 출산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두 변인간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가 전무하여 연구결과를 직

접적으로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출산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인 양육스트레스를 조

사한 연구에 의하면,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일의 생산성이나 능률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역할 수

행에 동반되는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범준, 2004; 김기원, 2009;

김기현, 2000; 문혁준, 2004; 양숙경, 문혁준, 2010; 이진희, 2010; 정은영, 강민주, 2015). 이러한

연구결과를 의하면, 취업모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갖는 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정서를 더

욱 많이 경험하고 전체 스트레스 수준도 낮아져서, 궁극적으로 둘째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의

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모가 일과 가정생활을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직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근무여건의 융통성을 높여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수준을 높

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후속 출산의도의 관계에서 직업만족도가 조절효과를 가지는

지 알아본 결과, 직업만족도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후속 출산의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동일한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승진의 기회, 직무에 대한 흥미, 동료

와의 화합, 상사와의 조화, 상사의 합리적인 지시나 명령, 현 직장에 대한 만족감과 관련하여 직

업만족도가 높은 취업모는 그렇지 않은 취업모보다 둘째아이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후속 출산의도의 관계에서 직업만족도의 조절효과를 본 선행연구가

전무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연구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일-

가족 양립에 따른 역할 부담과 양육스트레스를 겪는 취업모의 경우, 직장생활의 어려움(예,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인사 상 불이익 및 상사에게 눈치보임)을 이유로 많은 취업모들이 임신을 꺼

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연주, 2010. 10. 16). 이러한 현상은 직장생활 경험이 결국 가정 내 심리

적 경험인 양육스트레스 및 출산의도로 전이된다(Edwards & Rothbard, 2000)는 점을 시사한다.

Ilies 등(2007)의 연구에서 대학교 교직원들이 직장에서 느끼는 업무부담이 부정적 정서에 영향

을 주며, 이는 곧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정서 및 행동 그리고 일과 가족 간의 갈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윤지수, 장재윤, 2011에서 재인용). 직장과 가정 간의 전이현상은 다른 연

구를 통해서 증명되었으나 지금까지 취업모를 대상으로 이러한 전이현상이 출산의도에까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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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후속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직업만족도가 조절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취업모의 일과 가족 간의 전이현

상이 둘째아이 출산의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결혼 후에도 사회활동을 지속하려는 여성들의 열망은 높아

졌지만, 여전히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들은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

험한다. 일-가족 양립정책의 국제비교 연구(홍승아, 2010)에 의하면,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의 정책이용비율은 현저하게 낮다. 이를 통해 정책에 대해 인지하는 것과 직장의 정책시행여부,

이용경험 간의 간극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아기 첫 아이를 둔 취업모가 당면한 양육 문제

는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국가적 문제와 무관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취업모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가사노동을 가족이 공유하는 노력과 함께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 직장의 유연성 및 친가족적 정책이 요구된다.

이상의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의의는 36개월 미만의

첫 아이를 둔 취업모만을 대상으로 후속 출산의도 관련변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구분하지 않고 출산의도를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었으

며, 자녀의 연령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의하면 저출산 문제가 첫째

아이 출산보다는 후속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관련 있다는 점과 후속 출산은 일반적으로

첫 아이가 영아기인 시점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

들을 고려하여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여 연구대상을 설정하고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저출산 해결방안에 있어서 취업모가 처한 특수한 상황

을 고려한 실천적,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처럼 후속 출산의도에 관련된 변인을

연구대상별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

의 취업모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제한점

이 있다. 이를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비교적 고학력이고 가구소득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또한 배우자와 동거 중이며 맞벌이 중인 취업모만 대상으로 하

였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결과에 대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상황(사회경제적 배경이 포괄적이며 배우자와 동거 중이 아니거나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 있는 취업모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후속 출산의도를 알아보는 연구가 요구된다. 둘

째, 취업모의 후속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양육스트레스, 직업만족도의 관계를 살

펴보았으나, 이러한 변인 외에도 영아변인인 기질과 취업모의 가정 내 배경변인인 배우자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후속 출산의도를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취

업모의 후속 출산의도는 부모의 최종학력, 직업 등에 따라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많

은 선행연구들은 최종학력, 직업, 월 평균 가구소득 등에 따른 후속 출산의도의 차이를 밝힌 바

있다(김일옥 등, 2011). 이러한 서로 다른 결과는 표집방법의 차이와 연구대상인 어머니 뿐 아니

라 아버지의 가정과 직장 등의 개별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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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후속 출산의도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단

일 자료원에 의해 설문지라는 자기보고(self-reports) 방식으로 변수들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변수

들 간의 관계가 과대평가되는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익명성 보장에 대하여 응답자들에게 재차 강조하여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에 대한 편향을 줄이고자 하였다(Podsakoff, MacKenzie, Lee, & Podsakoff,

2003).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원을 통해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동일방법편의의 문

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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